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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새해 첫 새벽, 고된 일 해주신 분들 감사”
 

- 한덕수 총리, 1월 1일 새벽 1시 출근한 환경공무관 132명에 내복 선물
- 10만 인파 뒷정리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전날 경찰청장에 

“작업중 교통통제 충분히 유지하라” 당부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

에서 작업중이던 종로구청 환경공무관들을 찾아가 “새해 첫날 새벽부터 

추운데 고생 많으셨다”고 노고를 치하했다.

□ 전날 밤 보신각~세종대로 일대에서는 1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△제야의 

종 타종 △신년 카운트다운 △K팝 콘서트 행사가 진행됐다. 판데믹 이후 

최초로 마스크 없이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였다. 종로구청 환경공무관 

132명은 행사 뒷정리를 위해 평소보다 4시간 빠른 새벽 1시에 출근해 

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.

□ 한 총리는 31일 새해맞이 행사 사전 안전점검에 앞서 “제야의 종 타종이 

끝난 뒤 교통통제가 너무 일찍 풀려서 환경공무관들이 차가 다니는 도

로에서 위험하게 청소를 마친 경우가 왕왕 있었다”는 보고를 받고, 윤희

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“환경공무관들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

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올해는 교통통제를 충분히 유지해달라”고 당부

했다. 

 ㅇ 이에 따라 경찰은 1일 새벽 7시까지 종각~세종대로 일대의 교통통제를 

유지하고, 차량이 우회하도록 유도했다.



□ 한 총리는 이날 “더울 때는 더운대로, 추울 때는 추운대로 보이지 않는 

곳에서 가장 고생하는 직군 중 하나가 환경공무관”이라면서 “국민들이 

오랜만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남보다 일찍 나와서 고된 일을 해주신

데 감사드린다”고 했다. 한 총리는 종로구청 환경공무관 전원에게 발열

내의를 선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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